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█ ( 농정 이슈 ) 2022.6.13. “ 환경부” 보도자료
 

가축사육 하천 수질오염인자는 유기물, 질소, 잔류항생제 
- 가축분뇨 발생량과 유기물 등 하천수질오염 인자 상관성 확인 - 

□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김동진)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

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

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, 질소,
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. 

□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

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.

□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분석

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·용인시 

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

조사했다.

○ 분석 결과,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(TOC), 총질소,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

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다.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

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.

○ 특히,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(109%
증가) 21개*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(51% 증가) 경향을 보여   

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가축분뇨 상관성이 하천 질소
계열 항목(총질소, 질산성질소, 암모니아성질소)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
데,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비율이 높았던(34%) 광천천 유역에서 
질산성질소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한편,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 가축분뇨 

등과 상관성이 높은 잔류항생제 및 질산성질소 안정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

오염원 기여율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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